
존경하는 여왕 폐하와 에딘버러 공,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

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 영국을 국빈방문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5년 전 한국에서 보여 주신 폐하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

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방문하셨던 안동 하회마을과 서울의 인사동

거리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봉사와 자선, 국제적 우호 친선을 통해서 세계인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나

는 이 자리를 통해 폐하 내외분의 변함 없이 건강한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왕 폐하,

오늘 이곳에 오기 전 폐하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났습니다. 폐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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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좋은 본보기와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있을 블레어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협력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3만 5천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

왕 폐하와 영국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여왕 폐하 내외분의 건강과 영국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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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해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행사도 성대히 베풀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에는 모두 5만 7천명의 영국 젊은이들이 참전했고, 사상자만 4,300명

에 이르렀습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1990년대 말 우리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자사절단을 파견한

나라도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여왕 폐하와 영국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여왕 폐하,

폐하의 방한 이후 한국과 영국의 우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했으며, 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활발

해졌습니다. 1998년 8만명 수준이던 두 나라 국민들의 왕래는 그 두 배인 16만명

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우리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여왕 폐하, 

올해는 영국이 상주공관을 한국에 개설한 지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

지의 선린우호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는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들 분야에서 영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영국은 금융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물류에 있어서도 매

우 앞서 있습니다.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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